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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5년 12월 5일금요일 병영

군집드론·종이드론등목표파괴·명중

이날오전훈련장일대에몰아친영하

10도의추위와초속 5m 이상의바람을

뚫고 네스앤텍의 발사형 드론, 풍산의

초소형자폭드론과직충돌드론, 파블로

항공의군집드론, 아세따의종이드론이

비행준비를마쳤다.M72LAW휴대용

로켓발사기를매단발사형드론은이륙

후통제탑의지시에따라가상의적전

차를 조준하곤 로켓탄을 쏘아 올렸다.

발사기를떠난로켓탄이표적에명중하

며울리는폭음이통제탑에생생히전해

졌다.

동축반전로터를 단 초소형 자폭드론

도재빨리비행해표적에수류탄을투하

했다. 발사관 기능을 하는 캐니스터

(Canister) 안에들어있던직충돌드론

은발사직후접은날

개를활짝펼치며목표로향했다.

재료수급이쉬운폼보드(스티로폼을

압축해만든가벼운보드)로제작한군집

드론5대는연이어날아올라이중4대가

각기다른표적을동시에타격하고,나머

지 1대가남은목표를들이받았다. 산악

지대가많은한반도지형을고려해45도

각도로목표에진입하는게눈에들어왔

다. 골판지를 주재료로 만들어 무게가

2.7㎏에불과한종이드론도훈련장일대

에몰아치는바람에아랑곳하지않고원

거리표적에정확히명중했다.

전투실험후성능·지원책등논의

강관범(중장) 교육사령관을 비롯한

훈련참가자들은드론이비행하며목표

를타격할때마다최대상승고도와비행

시간, 국산화율, 안전성등에관한의견

을주고받았다. 전투실험이끝난뒤에도

업체들이선보인드론이군작전·특성에

부합하는지와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

하며머리를맞댔다.

교육사는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장

비와 기술력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는

의미가있었다"며"앞으로도계속협력

하며 군이 필요로 하는 드론을 확보하

고 전력화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3일발표한 '2026년국방예산안'에따르면교육훈련용소형상용드론대량확

보, 드론전문교관양성등에쓰이는 '50만 드론전사양성' 예산이당초 205억 원에서

330억원으로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에서확인했듯드론이현대전에서차

지하는비중이높아진것을감안한조치다. 이과정에서민간이보유한우수기술을활

용하는방안도논의되고있다. 육군교육사령부(교육사)가 4일경기양평군일대훈련장

에서개최한공격드론활용첨단기술과제전투실험에서우리군이활용할드론의미래

를점쳐볼수있었다. 글=최한영/사진=이윤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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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실험참가업체관계자가종이드론을날리고있다.

종이드론을조종중인전투실험참가자.

참가자들이캐니스터에직충돌드론을넣고있다.

비행중인초소형자폭드론.

직충돌드론이표적을향해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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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드론기술력명중
미래전승리더가까이

나비처럼날아서벌처럼정밀타격…

발사형·자폭·직충돌·군집드론등

민간우수기술무장하고총출동

비행시간·국산화율등머리맞대

"꾸준한협력으로전력화노력할것"

육군교육사령부가4일경기양평군일대훈련장에서개최한공격드론활용첨단기술과제전투실험에서군집드론이이륙준비를하고있다.


